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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방문

- 인천 송도 소재의 재영솔루텍(주) 방문 -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. 15(월) 13시30분 개성공단에 자

회사를 두고 있는 인천 소재 금형 생산업체인 ‘재영솔루텍(주)’을

방문했다.

ㅇ 재영솔루텍의 개성공단 자회사 “솔루텍지에스(주)”는 자본금 760

만 달러로 지난 2005년 10월에 설립돼 모기업 제품을 임가공 해

왔다. 또한 1천 1백여명의 북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성공단 내

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다. (1천명 이상 고용기업은 10개)

□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“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입주업체

들이 이중 삼중으로 여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으므로 긴급 경영

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산업부

장관에게 호소했다. 김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

회의 공동위원장 5명 중 한사람이다.

□ 주 장관은 “정부가 이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

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”하였고 “현장기업지

원반이 1:1로 기업의 피해와 애로를 파악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

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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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 주 장관은 재영솔루텍이 “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은 임금 상승에

따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베트남 등 해외 생산지를 고려하고

있다”고 한데 대해 “Kotra 해외망을 가동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과

현지 행정 지원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□ 한편 “개성공단 기업들이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

의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”는 점에 대해서, 주 장관은 모든 개성

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, 납부

유예와 연체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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